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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3> 캔버스에 혼합재료 97×130cm 2023

지심세연은 ‘찰나’의 개념을 탐구해 시간과 감정의 복합적인 
결을 지닌 회화로 풀어내는 작가다. 불꽃과 파도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형상을 통해 그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다층적인 시간성을 표현한다. 붓 대신 
손가락으로 물감을 문지르고 튀기는 핑거 페인팅 기법은 감정을 
직관적으로 투영하는 행위로서,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는 작가의 태도이다. 
근작에서는 폭발적 에너지뿐 아니라 파도에 깎인 바위와 같은 
느린 시간성도 함께 등장하며, 순간과 지속, 개인과 보편의 
교차점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의 작업은 찰나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시간을 성찰하게 하는 통로임을 
말해준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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